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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충전소의 캐노피 등의 불용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는 자영 LPG충전소의 자체전력 소비

절감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업체직영 충전소의 RPS의 용량 확보 등의 여러가지 경제적 이익을 

생각할 수 있다.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LPG충전소 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어려움

이 있으며, 최근 LPG충전소 내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. 하지

만 충전소, 주유소, 공장 등에서 일어나는 화재 및 폭발의 점화원으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

17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. 가스시설의 경우, 화염, 고온표면, 고온입자 등 점화원의 관

리가 다른 시설에 비해 철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가 점화원으로 될 가능성은 훨씬 높을 

것으로 추정된다. 2008년부터 A사는 자사 직영 주유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시범적

으로 운영하고 있다. 강 등은 CFD를 활용한 수소-천연가스 혼합연료에 대한 피해영향에 대해 

연구하고 단 등은 신에너지 충전소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위한 폭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폭

발에 대한 자세한 피해를 예측하였다. 본 연구에서는 LPG 충전소의 위험지역을 확인하고, 태

양광발전설비의 설치 타당성 검증을 위해 주유소 내부의 방폭범위를 나타내는 위험물관리법

과 가스설비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비교를 

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. 추후 이를 통한 LPG 충전소의 방폭구역 설정은 태양광발전

설비 설치에 관한 여러 민원의 일소와 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


